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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심정
1967.06.06 (화), 한국 전본부교회

18-185
부모의 심정
[말씀 요지]

부모의 심정이란 완성한 아담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라야 하며,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단번
에 완성한 기준을 대신하는 자리, 즉 부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은혜를 받고 아벨의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가인이 나타나는 데, 그때는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자리가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가인과 아벨이 세우지 못했던 기준을 넘어서야 할 때이다. 설사 그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
이 그것을 수습하고 있다.

기도할 때는 배고픈 어린아이가 젖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역사는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탕감역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탕감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때의 귀함을 알아야 한다.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 데, 가을에 뿌린다면 겨울 동안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담권내에 있는 해와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잘라버려도 걸리지않는 다.

선생님이 먹고 자고 하는 일거일동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항상 살펴보라!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을 쓰지 않는 다. 노트 한 권을 가지고도 4년이나 쓰고 있다.

선생님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탕감하지 않고서는 영계에 가서 걸린다.

땅 위에서 실체의 부모를 3년 이상 자기의 친부모 이상으로 모셔야 한다.

전도는 제2의 나를 만들기 위함이다.

자신의 몸을 죽음의 자리에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늘길을 일대(一代)에 넘어설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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